제목: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

강의:  류 시 찬 신부님

요약:  베이사이드 반딧불 공동체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완전성에 대한 정의와 자기 정체성의 이해 그리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이해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식별해 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차원과 비 영적 차원을, 영적 위안과 영적 고독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 내고 선택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느님 뜻을 선택하는 것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자라야 한다.  기도 만이 사랑을 자라게 한다.  결국 기도하고, 사랑이 자라게 하고, 처해진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이며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는 길이다.

제목: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피십니까?
강의:  김성호 분도 신부님

요약:  Anchor 공동체

바쁜 일상 생활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 모든 일에 앞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서 선행이 나오며, 그 선행에서 나오는 영성으로 바른 영혼을 이끌 수 있다.    나를 알아야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꾸준하고  조용한 기도는 나를 알아내어 하느님의 일꾼으로써 일상생활안에서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하느님간의 대화, 즉 기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피시는 것을 깨달아 가고 그 은총안에서 모든 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빌라의 데레사의  물대기 방법을 인용하여 말하심.
 

제목: 선 (禪, meditation)과 관상

강의: 김성호 분도 신부님

요약: Anchor 공동체

선.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나를 떠나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면 주관적인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이란 하느님 현존으로 들어갈때 이루어진다.  불교의 선은 오랜 기간 득도에서 얻어지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현존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번째 선물인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가장 고요함에 이르게 하였을때  하느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불교의  무 (無)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Nada (스페인어의 없다라는 의미)를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제목: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강의: 서상봉 다니엘 신부님

요약: Galilee 공동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화두로 하여 어뗳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존재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해되기 시작한다. 첫 제자들처럼 와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며 그분의 행동양식, 존재양식, 내면세계, 가치관을 깊이 바라보고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 사도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진면목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고, 복음 즉 기쁜 소식인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기쁨이 샘솟게 되고, 이 기쁨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기쁨이 세상에 비추어질 것이다. 기쁨은 예수님의 제자들, 빛을 받은 사람들, 하느님을 맛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